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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부가티의 창립 110주
년 기념작 ‘라 부아튀르 누아르. 단 1대만 제작되었으며
140억 원에 팔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에 등극했다.

사진제공｜제네바모터쇼조직위

원성열 기자의 CAR & TRACK｜‘2019 제네바 모터쇼’ 슈퍼카들의 향연

람보르기니 ‘아벤타도르 SVJ 로드스터’ 포르쉐 ‘911카브리올레 S’ 페라리 ‘F8 트리뷰토’ 리막 ‘C＿Two’

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파리 모터쇼와 함
께 세계 3대 모터쇼로 불리는 제네바모터
쇼는두가지면에서흥미롭다.격년제로열
리는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모터쇼와 달리
제네바 모터쇼는 매년 개최하고, 유럽에서
는 가장 빠른 3월에 열려 세계의 이목이 집
중된다. 또한 전 세계모터쇼들 중 가장 많
은 럭셔리 모델과 슈퍼카가 출품되는 모터
쇼로도 유명하다. 89회를 맞은 2019 제네
바 모터쇼에서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의
눈길을 사로잡은 슈퍼카를 살펴봤다.

뀫제로백 1.85초? 140억? 상상 초월 슈퍼카
올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가장 큰 이슈

를 불러 일으킨 슈퍼카는 부가티에서 만든
‘라 부아튀르 누아르’다. 부가티 110주년
을 기념해 단 1대만 만들어졌다. 디자인,
품질, 소재, 가속 성능 등 모든 면에서 타
의 추종을 불허하는 희대의 명차다. 탄소
섬유로 제작한 차체에 8.0 리터 16기통 엔
진을 장착해 무려 1500마력의 출력을 자랑
한다. 제작비만 약 104억이 들었는데 한 수
집가에게 1100만 유로(약 140억 원)에 팔
렸다.

람보르기니에서는 초고성능 컨버터블
‘아벤타도르 SVJ 로드스터’를 내놓았다.
4륜 구동으로 6.5리터 12기통 엔진을 탑재
해 최고출력 770마력을 발휘한다. 최고속

도 305km/h 이상, 제로백(정지상태에서
100km/h까지 걸리는 시간)은 2.9초, 200
km/h까지 가속하는 데 8.8초면 충분하
다. 가격은 6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
있다.

포르쉐는 오픈탑 스포츠카인 신형 ‘911
카브리올레 S’를 공개했다. 트윈 터보 엔
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450마력(PS)을 발
휘한다. 최고속도 300 km/h 이상, 제로백
은 4초가 안 걸린다. 마그네슘으로 제작한
소프트탑은 고속 주행에서도 팽창하지 않
는다. 또한 새로운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
(PDK)와 포르쉐 뽳 모드(Porsche Wet M
ode)를 적용해 젖은 노면에서도 안정적인
핸들링이 가능하다.

페라리는 2인승 미드십 슈퍼카 ‘F8 트

리뷰토’를 출품했다. 488 GTB의 후속 모
델로 3.9리터 8기통 엔진을 장착했다. 이
전 모델보다 50마력 더 강력해진 720마력
의 출력을 자랑한다. 최고속도는 340km/
h, 제로백은 2.9초다.

크로아티아의 전기 슈퍼카 제조사인 리
막에서 선보인 ‘C＿Two’ 도 이번 제네바 모
터쇼에서 관심을 모으는 모델 중 하나이다.
차체는 탄소섬유로 만들어졌으며, 각 바퀴
에 모터가 달려 있는 순수 전기차로 1회 충
전해 64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. 특히
제로백은 누가 운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
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1.85초이며 최고 속
도도 415km/h에 달한다. 슈퍼카 수준을
넘어선 괴물이라 부를 만한 성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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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기의명차 ‘라 부아튀르 누아르’ 140억원 낙찰
부가티 110주년기념…단한대생산
람보르기니 ‘아벤타…’ 770마력자랑
리막전기차 ‘C＿Tow’ 제로백 1.85초

현대자동차가 운전에 어려움 느끼는 운
전자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‘드라이빙 플
러스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.

실제 운전이 아니라 가상현실 운전 체험
으로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다. 1톤 탑차를
개조해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시뮬레
이터를 장착하고 운전자를 찾아가 교육을
실시한다. 가상현실 운전을 통해 급차량

출몰, 버스 정류장 무단횡단, 경사구간 급
차로 변경, 추돌사고 현장, 주행 중 화물낙
하 등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적절한 대
처 방법을 배운다. 현대차의 안전기술인 조
향력확보가능장치,차체자세유지장치, 자

동 긴급제동 장치, 졸음, 운전부주의 경고
장치 등을 체험해 차량에 안전기술이 있을
때와 없을 때도 비교할 수 있다. 안전생활
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(www.safelife.o
r.kr)에서 신청하면 된다. 원성열 기자

현대차, 가상현실운전체험운영

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기업 13
개사가 모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(SPC) 수
소에너지네트워크(Hydrogen energy Net
work-HyNet, 이하 하이넷)가 공식 출범했
다. 하이넷은 8일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
11일부터 국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사
업을 본격 개시한다. 하이넷이 출범하면서
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던 수소충
전소 구축과 운영 사업도 더 활기를 띨 것
으로 예상된다. 하이넷은 앞으로 수소충전
인프라 구축과 운영, 그리고 이와 관련된
부대사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수소차
6만5000대를보급하고, 전국에 최대 310기
의 수소충전소를 마련한다는 정부의 ‘대한
민국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’을 실현한다
는목표이다. 원성열 기자

닛산은 2022년까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
판매의 25%를 전동화한다는 중기 계획을
밝혔다. 전동화 핵심 모델은 100% 전기차
리프다. 닛산은 올해 한국을 비롯해 호주,
뉴질랜드, 싱가포르, 태국, 홍콩, 말레이시
아에서 신형 리프를 선보이고, 2020년에는
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리프를 출시
할 예정이다. 닛산은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
리드카 e-파워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다. e
-파워는 내연기관이 있지만 구동은 관여하
지 않고 구동을 담당하는 전기모터를 돌리
는 발전기 역할만 한다. 닛산은 올해 싱가
포르를 시작으로 e-파워 모델을 아시아 및
오세아니아에 출시할 계획이다. 원성열 기자

“수소충전 인프라 확대”…하이넷 출범

닛산 “신형 리프로 亞 25% 전동화”

편집꺠꺠｜꺠꺠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
